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3.(화) 09:00 배포 일시 2022. 12. 13.(화) 09: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2831)

국제관광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숙 (044-203-2829)

한국방문의 해 계기, 정부·지자체·관광업계 모두 
외국인 손님맞이 준비한다

- 문체부 제2차관, ‘관광업계 상품개발 상담회’ 찾아 
지자체·관광업체·여행사 등 280여 곳과 소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와 

함께 12월 13일(화), 롯데호텔 서울에서 ‘관광업계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맞이를 준비하기 위해 관광업계의 인적교류와 생태계 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 관련 상담 진행, ‘작은 채용박람회’도 개최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자체를 비롯해 숙박업과 면세점, 유원시설, 공연

관광, 크루즈, 지역관광재단 등 관광업체 80여 곳과 여행사 200여 곳이 

참가하는, 코로나 이후 관광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교류 행사로 마련됐다. 

참가 업체들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정보를 수집하고, 관광상품을 개발·운영

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고려해 

여행사와 구직자 간 ‘작은 채용박람회’도 개최한다.

  조용만 차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문화(케이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가 계기가 되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협력체계도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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